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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어디두고보자.’

영실은덕배를노려보며지게를졌다. 덕배는

영실의매서운눈초리에잠시움찔거렸다.

얼마나지났을까? 아침이지나고오후가다가

올무렵동리밖에서영실의모습이보이기시작

했다.

그의등에는그의몸집의2배가넘는나뭇짐이

지어져있었다. 땀으로범벅된영실의얼굴은벌

겋게달아올랐고손에는무엇인가가들려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커다란나뭇짐을내려놓으며영실은어깨를두

드렸다.

“이거보세요. 나무다해 놓고만든거예요. 어

때요?”

영실의손에는처음보는나무인형이놓여있

었다.

“이게정말네가만든거냐?”

“그럼누가만들었겠어요. 제가만들었어요. 이

거봐요. 팔과다리가자유롭게움직이잖아요.”

노인은영실이만든인형을한참동안들여다보

고는영실을쳐다보았다.

‘허, 어린녀석이손재주한번기발하구나!’

노인의눈엔놀라움의빛이역력했다.

그 이후로도영

실은 정교하고진기

한 물건을만들어내 사

람들의이야깃거리가되었

다.

“그녀석이머리가비상하더라

고.”

“아, 그러게말이야. 관기의자식이라던데, 참

똑똑해.”

영실을향한사람들의시선이조금씩변하기시

작했다. 이젠그 누구도영실의여성스런외모에

대해, 그의어머니의출신에대해놀라지않았다.

그렇게영실은조금씩성장해가고있었다. 늘

얕잡아보던덕배녀석도더는영실을못살게굴

지않았다. 아니덕배에게있어서영실은부러움

의대상이었다. 사람들은고치지못하거나망가진

물건들을영실에게가져왔고영실의손이닿으면

모든것이새것과도같이변했다. 관내노비들은

영실을‘재주꾼’, ‘마술사’라고불렀다.

재주많은노비

세월이흐르고영실은어느새건실한청년이되

었다. 하지만어느정도나이를먹어힘을쓸수있

게되자, 그는관습대로관노(관가의공노비)가되

어 어머니와헤어지는슬픔을맛보게되었다. 이

때영실의나이1 6세였다. 어머니와떨어지는아

픔을겪은영실의총명함은관노로서생활하는동

안그빛을발하게된다.

“영실아, 영실아.”

행랑할아버지의쉰 목소리가영실을찾고있

었다.

“예, 저여기있어요.”

마당비를들고영실이달려나왔다.

그의댕기가흔들거리며바람에나부꼈다.

“옛다. 가서나무한짐해오너라.”

행남할아버지는영실에게지게와지겟작대기

를준후, 따가운햇빛을가리느라손을이마위로

올렸다.

“허, 그햇빛참눈부시다. 왜이리덥지?”

“할아버지, 그계집아이같은놈에게무슨나뭇

짐이에요. 나무그늘아래서낮잠이나자지않으

면다행이지.”

커다란곰보자국이눈에띄는덕배녀석이누

런이를드러내며웃었다.

“행여놀생각말고열심히일해야할것이야.”

“예, 할아버지.”

“킬킬킬. 야, 이계집애야. 그하얀얼굴과가느

다란팔목으로무얼하겠다는거냐? 서방님, 제술

한잔받으시와요.”

덕배는영실을향해코맹맹이소리를해 가며

기녀흉내를냈다.

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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